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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독서]…………………………………………………티토 2,11‐14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구원자 주 그리스도 태어나셨다.◎

[복음] ……………………………………………………루카  2,1‐14

[성가 안내]

○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세상아.

 주님께 노래하여라, 그 이름 찬미하여라. ◎

○ 나날이 선포하여라, 그분의 구원을. 전하여라, 겨레들에게

 그분의 영광을, 모든 민족들에게 그분의 기적을. ◎

○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여라. 바다와 그 안에 가득 찬 것들은 

 소리쳐라. 들과 그 안에 있는 것도 모두 기뻐 뛰고, 숲 속의 나무들도

 모두 환호하여라. ◎

○ 그분이 오신다. 주님 앞에서 환호하여라. 세상을 다스리러 그분이

 오신다. 그분은 누리를 의롭게, 민족들을 진리로 다스리신다. ◎

• 봉헌성가: [99] 고요한 밤 거룩한 밤 

• 성체성가: [98] 이사야 말씀하신
 [101] 글로리아 높으신 이의 탄생
 [107] 천사의 찬송

• 파견성가: [484] 기쁘다 구주 오셨네

[제2독서]………………………………………………… 히브 1,1‐6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거룩한 날이 우리에게 밝았네. 민족들아, 어서 와

 주님을 경배하여라. 오늘 큰 빛이 땅 위에 내린다.◎

[복음] ……………………………… 요한 1,1‐18<또는 1,1‐5.9‐14>

[성가 안내]

[제1독서]……………………………………………… 이사 52,7‐10

[화답송] ………………………시편 98(97),1.2‐3ㄱㄴ.3ㄷㄹ‐4.5‐6

 (◎ 3ㄷㄹ)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

○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 자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 ◎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환성 올려라,  온 세상아.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

 찬미 노래 불러라. ◎

○ 비파 타며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비파에 가락 맞춰 노래 불러라.

 쇠 나팔 뿔 나팔 소리에 맞춰, 임금이신 주님 앞에서 환성 올려라. ◎

• 입당성가: [102] 어서 가 경배하세

• 봉헌성가: [105] 사랑의 아기 예수
 [103] 오늘 아기 예수

• 성체성가: [98] 이사야 말씀하신
 [101] 글로리아 높으신 이의 탄생
 [107] 천사의 찬송

• 파견성가: [484] 기쁘다 구주 오셨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루카 2,14) (요한 1,14)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밤 미사 낮 미사

[제1독서]………………………………………………… 이사 9,1‐6

[화답송] ……………………… 시편 96(95),1‐2ㄱ.2ㄴ‐3.11‐12.13

 (◎ 루카 2,11 참조)

◎ 오늘 우리 구원자 주 그리스도 태어나셨다.



○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

○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 자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 ◎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환성 올려라,  온 세상아.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

 찬미 노래 불러라. ◎

○ 비파 타며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비파에 가락 맞춰 노래 불러라.

 쇠 나팔 뿔 나팔 소리에 맞춰, 임금이신 주님 앞에서 환성 올려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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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ight will shine on us this day,
                  the Lord is born for us!



원주교구 조규만 바실리오 주교 성탄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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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미예수님, 

성 정 바오로 성당 교우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성탄 축일입니다. 천사가 그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루카 2,11) 

 

한 생명이 태어남은 가족의 기쁨입니다. 

한 생명의 탄생은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입니다. 

‘세계 가난한 이의 날’에 노숙자들의 식당 ‘십시일반’을 찾았습니다. 원주 노숙인들이 형이라고 부르는 센터장 이상길 

바오로에게서 노숙인들이 함께 엮은 시집 한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시집에서 노숙인 권혜경이 쓴 시 한편이 있었습니다.  

 

“나는 오늘 내 생에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 모든 사람이 한 마음 한 가족이 된 마음으로 생일 축하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난 처음으로 ‘내가 태어나길 잘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 앞으로는 과거의 내가 어찌 살았던 간에 다 버리고

미래의 내 삶은 밝고 건강한 삶이길 바라는 마음을 살아야겠다. 내 생에 가장 행복한 순간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은 인류에게 큰 기쁨의 날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그리스도 신앙인에게 큰 행복입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태어나셨으니, 내가 이 세상을 태어난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행복인지 모릅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는 

산도 넘어야 하고, 강도 건너야 하고, 산 도둑도 만나고, 풍랑에 시달리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산 넘고 물 건너 십자가의 길을 가셨으니 살아 볼 만한 이 세상입니다. 더욱이 이 세상 삶이 고달프더라도 고향 하느님 나라 

가는 길이니 앞으로의 우리의 나날들은 밝고 건강한 삶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삶이 즐거울 때나, 고달플 때나,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우리가 태어나길 잘 했구나.’라는 생각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주님! 당신의 생일을 많이 축하합니다. 

당신의 생일 덕분에 우리의 삶이 또 다시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성 정 바오로 성당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의 성탄으로 행복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천주교 원주교구 조규만 바실리오 주교 

(루카 2,11)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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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찬미드립니다.

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한 성 정 바오로 성당 모든 교우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기 예수님의 은총과 사랑을 듬뿍 받고 우리도 새 마음으로 새로 태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되어 평화를 누리고

그 평화가 온 누리에 퍼져 나가길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포대기에 싸여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묵상합니다. 

더 커지고, 더 높아지고, 더 강해져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힌 우리들에게

아주 작은 모습으로, 아주 낮은 곳으로, 아주 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느님의 사랑을

이번 성탄에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바라보며

아주 조금만 더 작아지고, 낮아지고, 약해져서 구유에 새로 오신 아기 예수님처럼

우리도 새 마음으로 새롭게 태어납시다.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삶으로 변화되어

평화를 가득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루카 2,14)


